


하나님의 평화의 집을 함께 만들어가기
평화를 만드는 일은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며, 기다림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이를 되새기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일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며, 기다림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기로 우리, 교회들이 함께 평화와 화해의 추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평화의 집, 모든 이들이 환영받고, 모든 이들이 긍휼, 평화, 정의를 찾을 수 있는 집을 지어갑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당신 몫의 헌금을 통해 후원받는 당신의 교회의 사역을 여기에 기록하세요) 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당신의 '평화 및 지구촌 증인 헌금'에 의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또한 국내외에서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기다리지 않고 행하는 장로교 평화봉사자들과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메릴랜드 주의 볼티모어에서 헌팅 리지 장로교회는 헌금의 일부를 사용해 학교 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의 데이튼의 중앙 장로교회는 그 헌금을 활용해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세계 장로교 평화 펠로우십에 대표를 보내 혁명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나라 곳곳에 평화 협정 진행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퍼시픽 노회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저임금 노동자와 기타 취약 계층을 위한 변화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 및 지구촌 증인 헌금'은 다른 헌금들과 함께, 소년병 강제 징집을 종식시키고, 성별에 의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며, 비핵화를 통한 평화를 촉진하고, 마다가스카르와 르완다와 같은 지역에서 기아를 막고 평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시기에, 우리는 장로교인들이 함께 카메룬의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지역에서 음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워싱턴 주의 한 교도소에서 새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STD와 HIV/AIDS를 막는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노력에 참여합니다. 그들이 바로 여기 (여러분의 도시나 타운)에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았거나 가지 않을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역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원하셨던 자유와 존엄의 필요성입니다. 항상,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합시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평화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집의 건축가들입니다. 다같이. 우리가 다같이 조금씩 하면, 많은 것으로 모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집을 지어갈 때에 화해의 역사에 적극적이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이 선물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이들이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